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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간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실시한 실태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계약 및 거래 관행 등은 방송 연기자 560명(비노조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수입은 연기자 노조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인 경
우가 79.5%에 달했다. 1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린 연기자
는 4.8%로 나타났다. 수입 1억원 이상 연기자가 전체 출
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다. 이는 소득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560명 중 58.2%의 응답자(529명)가 “생계
유지를 위해 연기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 중”이라고 답
했다.

불공정한 계약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
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는 49.4%에 불과했다. 18시간 연속 촬영
(17.9%) 편집 등 이유로 출연료 삭감(12.5%) 등의 관행
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서울시와 한연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구제 및 계약서 사전검토 등을 지
원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의 지원 범위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기자 4.8%만 1억 이상 수입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연기자 노조원 79.5%는 1000만원 미만 소득

내년 1월1일 넷플릭스 통해 공개되는 영화 ‘차인표’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에 검
지를 흔들며 드러내는 쓸쓸해 보이는 몸
짓과표정,하지만색소폰연주소리는감
미롭게만 들렸다. 많은 여성의 로망을 자
극했다. 숱한 남성들은 그를 따라하지 않
으려는척했지만,어쩔수없는유행의조
류에몸을실어야했다.검지를흔들며여
심을유혹한남자의나이, 29살이었다.

이제 그는 54살의 나이로 중년에 들었
다. 그리고 그 ‘좋았던 옛날’을 떠올리려
한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리 녹록하던가.
어처구니없게도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
물더미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에
게 ‘좋았던 옛날’은커녕 살아갈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과거의 슈퍼스타? 정말, 어림없는 일
일까.

뀫‘차인표’=차인표?≠차인표?
연기자 차인표(54)가 실제 자신의 이

름을 내건 영화 ‘차인표’(제작 어바웃필
름)를 선보인다. 내년 1월1일 넷플릭스
를 통해 공개하는 영화는 한때 세상에
군림했던 대스타가 전성기의 영예를 되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자칫
극중 주인공이 실제 ‘슈퍼스타’였던 ‘차
인표’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차인표’는 정말 차인표일까, 아닐까.
차인표는 28일 ‘차인표’ 온라인 제작

보고회에서 “5년 전에 영화 출연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5년 뒤 그는
“현실이 진짜처럼 되어 버렸다”며 출연
을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안 그
런데”라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현
실. 연출자 김동규 감독도 일단 “차인표
로 시작해 차인표로 끝나는 만큼 제목이
차인표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
하지 않았나. 이제 “허구가 아닌 실제 배
우 이미지 그대로”(김동규 감독)라는 말
도 헛말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

김 감독의 말대로라면 영화는 차인표

의 실제 이야기일지 모른다. 실제로 차
인표는 “일이 한창 많을 때 새 작품을 제
안한 연출자들이 내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면서 “속으로는
굳이 그걸 깨뜨리면서까지 캐스팅하기
보다 차라리 다른 배우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스스로가 아
닌 다른 이들과 세상이 규정한 이미지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말이다. 심지어 그는
영화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로 고착화한
몇 가지 장면을 재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1994년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를 통해 말 그대로 ‘혜성처
럼’ 나타났던 차인표의 28일 진술에 따
르면, 아니다!

뀫“특정의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자”
어쩌면 그건 차인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세상이규정해놓은것을새롭게
비틀어스스로를되돌아보려는것일지모
른다. 마침 그는 이제, “정체”를 말한다.
영화출연제안을처음받았던5년전부터
겪어온 “정체기” 끝에서 그는 온전히 이
야기를 풀어내기로 했다. 1000만 흥행작
‘극한직업’의 제작진이 건넨 시나리오를
받아들고지나온25년의세월을돌이켜본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
어내는데거리낌이없을것이었다.

차인표는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을 이
야기했다. “나를 통해 어떤 프레임에 갇
힌 사람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감독의
목표가 아니었나 싶다”고. 그건 특정의
이미지나 고정된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
을 바라보려는 숱한 욕망을 한번쯤 되돌
아보자는 말로 들려온다.

그래서 차인표는 ‘차인표’를 연기하
려 했을 터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
라 자신의 엇비슷한 혹은 일말의 유사한
상황을 통해 세상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
을 것이다.

그래도 왕년의 슈퍼스타를 그리는 이
들의 좀처럼 변하지 않는 기대로 여전한
법. 차인표는 예의 ‘근육질 몸매’를 과시
한다. 마침 아내 신애라도 목소리 연기
로 그를 응원했다고 한다.

얼굴 살이 빠진 채 26년 동안 지켜온
몸의 근육을 드러내는 일, 차인표가 아
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대스타 차인표 vs 54세 중년 차인표
꺠꺠‘극한직업’제작진구애에출연결정
꺜실제고착화된이미지재연하기도
“프레임에갇힌사람들여다본느낌
꺜나를통해세상에얘기하고싶었다”

넘치는 카리스마와 우스꽝스러운 ‘허당기’가 극과 극을 오간다. 연기자 차인표가 자신의 연기인생을
다채롭게 담은 영화 ‘차인표’를 내년 1월1일 넷플릭스로 공개한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넷플릭스

차인표
▲1967년 10월14일생 ▲1993년 MBC 공채 22기 탤런트로 데뷔 ▲

1994년 MBC ‘베스트셀러극장’으로 첫 주연 ▲1994년 MBC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일약 스타덤 ▲1995년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만난 신애라와 결
혼, 입대 ▲1997년 MBC ‘별은 내 가슴에’ 이후 ‘왕초’·‘영웅시대’·‘하얀거
탑’ 등 드라마 주연 ▲2001년 MBC ‘그 여자네 집’으로 연기대상 ▲2002년
‘007 어나더데이’ 출연 제안에 “남북관계 왜곡 묘사 우려” 거부 ▲2008년
영화 ‘크로싱’ 이후 ‘타워’·‘감기’ 등 출연 ▲2019년 다큐멘터리 영화 ‘옹알
스’ 연출


